
죽음과 부활에 대하여

   1. 죽음이 무엇인가? 

   (1) 영적인 죽음   

   영적 죽음이란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. 육신이 살아 
활동을 하고 있어도 그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
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.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
으면 죽으리라고 하셨는데,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육체적으로 
당장 죽지는 않았고 다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.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
한다. 그러므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
구나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.(창 2:17)

   (2) 육체적 죽음

   육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. 이것은 육신은 죽어 썩
어 없어져도 영혼은 죽지 않는 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. 몸이 죽
었다고 영혼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, 몸을 입고 있던 영혼이 그 몸으
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.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적으로 
죽었던 아담이 결국에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다.(마 19:28)

 2.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. 
  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이다. 이 불신의 
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서 죽음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. 
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 함으로 죄악이 세상에 들어
오게 되었으며, 따라서 죽음이라는 형벌도 함께 주어졌다.(롬 5:12)

3.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?
   (1)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.    
   구약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신 
사람들도 있다. 바로 에녹과 엘리야가 그들이다. 그러나 이들 외에는 어
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.(창 3:19)

   (2)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주셨다. 
  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지고 계셨다. 
그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 줄 누군가를 내세우는 것이었다. 그분은 
죄가 없어야 하며 인류의 대표성을 지녀야 하는데, 그분은 바로 하나님
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.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. 우리는 
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.(벧전 3:18)

4. 예수님은 죽었으나 부활하셨다. 
  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만으로 죽음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. 
예수님이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셨기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
망이 되는 것이다.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된 자들은 죽음을 
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.(고전 15:4)

5.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. 
  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
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. 그러므로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잠자



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. 사람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
믿을 때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(요 6:40)

6.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. 
   (1) 죄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뜻한다.    
  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의 죽
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.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
대상이 되는 것이요, 영원한 형벌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. 그것은 곧 
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맺고 마는 것이다. 이것은 예
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이다.(벧후 2:12)

   (2)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영생을 의미한다. 
   성도의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
귀중한 것이요 복된 것이요 떳떳한 것이다.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을 위
한 필수 관문이기 때문이다. 하나님께 속한 죽음이므로 평안에 들어가는 
것이요,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된 것이요, 유익한 것이다. 성도는 죽음으로
써 비로소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.(요 11:25,26)

   (3) 그러므로 성도는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 한다. 
  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고, 살아 계신 하나님과 죽으시고 
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다. 또한 
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은 성도는 장차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.  
그러므로 잘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
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쓴다는 말이다. 
   누구에게나 꼭 같아 보이는 죽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
죽음은 영생이라는 약속 아래 귀하고 복된 것으로 다가 온다. 그러나 하
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한 자들의 죽음은 저주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다
가온다. 그러므로 성도는 값없이 하나님께 받은바 이 구원의 은총을 영
원히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다.(*) 


